
지난해 11월 11일 시작된 위례천막결사. 그 중심에 있는 상월선원에는 현재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들이 동안거 무문관 정진을 하고 있다. 결사 정진 이후 한 달여, 전국 5만여 사부대중이 상월선원을 찾아 9명 스님들의 정진이 원만회향하길 기원하고 있다. 울타리에 걸린 
불자들의 간절한 소원 너머 보이는 ‘문없는 문’ 상월선원 현판에서 초연함이 느껴진다. � 사진=박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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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의 꿈

위례는 꿈꾸는 곳이 아니요
위례는 꿈 깨는 곳이어야 한다,
위례는 내가 살아 생존하려는 곳이 아니라,
위례는 나를 죽여 생존하는 곳이어야 한다.
 
서릿발 칼날로 무시겁래 삼독철벽
찰나 간에 철폐하고
철간 같은 굳은 신심
수미정상 깃발이라
 
구름 걷힌 높은 창공
휘영청 밝은 달빛
대천세계 모든 생명
반야의 등불되리.
 
거룩하여라!
위례에서 피어날

九天을 깨울 九坐의 선지식이여
가섭의 염화미소로
활짝 웃고 나오소서.
 
기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간절한 정성 다해
그 순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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